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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s of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in 

infant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Method] According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who were placed in infant classes at a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Results] The themes derived through data analysis were a class to 

looking forward and disappointing class, disire for classes with peers, and if only I had known about 

special education information earlier. Mothers expressed gratitude for receiving help through diverse 

and prepared classes that took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consultation with special educators. On the other hand, they said they were bitter about the use of 

textbooks that did not match their level and the simple and uninteresting classes. In addition,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were disappointed about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and wished for a class where infants with disabilities could have social 

interactions with their peers. They also expressed regret that special education could not be started 

sooner due to lack of inform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expertis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operate classes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at promotion to revitalize special 

education services is urgent, especially the needs of mothers raising infant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and improve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can play its role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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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발달에서 만 0-2세의 영아시기는 신체와 뇌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다.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경험과 자극을 통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장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양육 지원, 조기중재가 이루어지면 장애 발생을 줄

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윤경(2013)은 장애영아 교육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학급, 특수학교 영아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영아의 부모 면담을 통해,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 과정에서 많

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애진단 이후 장애

영아 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박현옥, 이정현과 김성애 외(2010)는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FSP)의 가정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방문지도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장애영아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으며 장애영아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를 통해 장애영아 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를 알 수 있다. 

장애영아 교육 지원은 2004년부터 조기개입 서비스와 관련된 논문이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발표되었고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지원 실태에 대한 논문들이 2010년

을 시작으로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주제이다(김태영, 

2014;김태영, 2021). 장애영⋅유아 가족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는 장애영⋅유아 부모, 가족 심리와 정서, 양육 스트레스 경감과 대처 방법, 

가족지원 요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국외 연구는 장애영아 

가족의 특성과 가족 전문가 간의 협력,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장애영아 가족진단 등 체

계적인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조현근, 2013). 국내와 국외의 연구 동향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영아 가족지원의 방향과 흐름을 검토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태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김미라(2013)는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장애영아의 교

육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영아 교육지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영아 

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영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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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질 높은 담당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

다고 하였다. 

장애영아 담당교사에 대해서 남경욱, 이은정, 신기현(2015)은 장애영아 담당교사들

은 교사 양성과정과 이후 교사 재교육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은정(2016)

에 의하면 장애영아 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가 많지 않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

성이 장애유아 교육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은 장애영아 

담당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제 기술과 지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 담당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적합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은정(2016)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장애영

아 담당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점, 이원화된 지원시스템의 문제, 행

정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요구, 국가와 사회 지지기반이 약한 것, 장애영아 교육 및 보

육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기개입과 관련된 법체제를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특수교육에서의 장애영

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및 가

족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영아 교육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를 주제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홍은숙, 노진아, 이미

애, 2010; 홍은숙, 박경옥, 2011). 

장애영아 교육지원에 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관한 질적연구는 매우 

적었다. 장애영아와 장애유아가 구분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전체를 하나의 교육대상

자의 범주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 내용도 지역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장애영아의 조기교육 및 조기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조

기중재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공교육 내

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영아 교육지원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연구나 기록

은 미흡하였다. 

장애영아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시행된 것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장애영아 부모의 입장을 연구한 것은 적은 편이

다(조윤경, 2012). 이소영, 이소현(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 영유아 관련 국⋅내외 

연구에서 단일대상연구와 실험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된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5, No. 2140

또한, 가족 구성원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장애영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영아의 특성과 함께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의 경

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영아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 입

장이 아닌 서비스 수혜자 입장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현재 배치되어 있거나 과거에 배치된 

경험이 있는 장애영⋅유아 어머니들의 경험을 통하여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

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영⋅유아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D시와 U시에 거주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의 어머니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배치될 당시 자녀들은 만 1

세에서 만 2세 사이였다.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은 주 2회, 1회당 30분

씩 진행되었고 U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은 주 2회, 1회당 35분씩 이루어

졌다.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는 유아특수교사 3년차로 20대 중반이

며, U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는 유아특수교사 1년차로 20대 중반이다.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

아특수교사의 협조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에게 본 연

구에 대하여 문서로 안내하였고 세 명의 어머니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U시에 근무하

고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협조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경험이 있는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어머니

에게도 연구에 대해 안내할 기회가 생겼고 같은 지역의 네 명의 어머니들이 추가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어

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아학급 수업을 받은 장애영아의 부모 중 자녀의 양육과 조기중재에 밀접

한 역할을 하는 30대에서 40대의 어머니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인접 도시 두 군

데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 같다. <표 1>에서 연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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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Name Age
Child’s 

gender 
Disabiliites

Age at the 

time of 

infant class 

Period at 

the infant 

class

Types of class Rigion

Kim Hae Ryn Mid 40s Female Cerebral Palsy 1 year old 1 year Home visiting U city

Kim Su Hyun Mid 4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6 months Home visiting U city

Park Si Hu Mid 40s Male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years old 9 months Home visiting U city

Uoo Ji Yeon early 4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8 months Home visiting U city

Ji Yu Seong late 3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3 months Home visiting U city

Kim Saet Byul Mid 3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9 months Center visiting D city

Kim Won Joon Mid 30s Male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years old 9 months Center visiting D city

Park Min Hyuk Mid 30s Male
Cerebral Palsy/

visual impairment
2 years old

1 year 6 

months
Home visiting D city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2. 심층 면담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은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와의 첫 번째 심층 

면담을 마친 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다시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다. 추가 질문은 직접 만나서 진행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 

면담 시 실시했던 주요 질문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서 자녀를 교육시

키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심층

면담을 하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장애 특성,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마

음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영아학급 경험에 관한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머니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

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면담 내용들을 녹음하였다. 면

담을 마친 이후 면담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본은 총 82페이지였다. 참여자

와의 면담 직후 녹음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였고 면담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

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파기할 것임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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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녹음 자료를 1차 전사한 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

다. 전사한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어머니에게 e-mail로 전사본

을 보내어 전사본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개별로 전사된 자료를 귀납적 분석 절차인 부호화(open coding), 범주

화(categories), 추상화(abstraction) 과정을 진행하면서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문장마다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으로 제목을 붙이고, 전사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제목을 수정, 추가하였다. 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가능

한 의미 있고 많은 제목으로 전사 내용을 묘사할 수 있도록 부호화(coding)하였다. 전

사 내용 모두에 대한 부호화(coding)가 마무리되면 유사한 의미를 지니거나 같은 주제

로 묶을 수 있는 부호들을 모아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을 가

진 제목으로 범주화(Burnard, 1991)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상위 범주는 수업을 기다리는 장애영아의 어머니들, 감사와 실망, 씁쓸한 수업, 또래

와의 수업 기대,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너무 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찾아 삼만리, 늦어지는 특수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범주들로부터 ‘기다려

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특수교육 관련 정

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최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1) 수업이 기다려짐

어머니들은 장애영아가 수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여 수

업하는 날을 기다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김수연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놀이 수업이잖아요. 선생님이 한 30분 이상 하셨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빠는거에요. 되게 좋아했어요...(중략)...감각 오감 수업 있잖아요. 이제 뭐 콩 같은 거 밟

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만들어서 흔들어 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오감 수업을 다 하셨는

데, 올 때마다 너무 좋아했어요.

(U시 김수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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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 손을 빨지 않았고 활동을 좋아하였

다고 이야기하였다. 여러 가지 감각 활동을 하면서 장애영아가 손을 빠는 행동이 나타

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여 참여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오감 수업을 통해 놀이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아와 어머니 모두 매우 만족하여 수업 시간마다 즐겁

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지연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저도 이런 유치원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이 정말 짧은 걸 아는

데...(중략)...되게(매우)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 때 기억에는 참 선생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방문 이런 거 엄마들 만나면 이런 게 

있다더라 해보라고 했던 것도 많았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유치원 교사 경험이 있는 우지연 어머니는 집중력이 짧은 장애영아가 수업을 좋아

하며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장애영아가 신기해하고 좋아했다는 것에서 교사가 준비한 

활동이 장애영아의 호감을 이끌고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특

수교사가 열심히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영아학급 방문 수업을 주변 어머니들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박민혁 어머니도 영아학급에 대해 만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였다.

평소 밟아 볼 수 없었던 낙엽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생크림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온몸으로 혼자 촉감 경험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거품 같은 것

도 가져 오시고...(중략)...되게(매우) 시각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해요.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놀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느껴볼 수 있게...저희 민혁이는 선생님 올 

때마다 기다렸어요. 하하(웃음). 저희는 아쉽죠. 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쉽죠.

(D시 박민혁 어머니)

박민혁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준비해 준 것이 좋았다

고 하였다. 시각장애로 인해 매우 예민한 장애영아가 다양한 감각 활동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는 장애영아가 

무엇이든 느껴 볼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영아는 특수교사와의 즐거운 

놀이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준비된 수업에 대해 

어머니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주었던 교사에 대

하여 우지연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편견이 없으시잖아요. 다정하셨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선생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5, No. 2144

님께서 노력...(중략)... ‘낯 가리지 않고 선생님과 잘 맞아서 엄마처럼 재미있게 좀 해줬

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딱! 편안하게! 만약에 오늘 요렇게 해서 안 될 때

는 조금 쉬었다가 “그래 지연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했다가 할까?” 이러면서 약

간 조금 뭐라고 해야 할지(웃음) 융통성 있게 수업을 해 주신 거.

(U시 우지연 어머니)

편견이 없고 다정한 특수교사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한 우지연 어머니는 자녀가 낯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기를 원하였고 특수교사가 장애영아에게 맞추어서 

엄마처럼 친근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영아의 활

동 속도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나 흐름을 조절하며 장애영아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

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적절하게 활동 수준을 조절하며 장애영아가 즐겁게 참

여할 수 있도록 이끈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김샛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이 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으면 나머

지 남아있는 시간 보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중략)...선생님이 거기에 맞추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어요. 제 꿈이 원

래 특수교사였거든요...(중략)...선생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D시 김샛별 어머니)

김샛별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놀잇감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활동에 특수교

사가 맞추어 주었다며 좋았던 기억밖에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꿈이 특수교사였다고 

하며 특수교사를 보면 존경스럽다고 하였다. 장애영아의 감정과 컨디션을 고려하여 활

동을 진행하였으며 수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장애영아가 

접해 볼 수 있도록 선호도와 선택을 존중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2) 아쉬움이 있는 수업

어머니들은 고맙고 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였으나 반면에 교사가 가지고 오는 

놀잇감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양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수업에 관한 이

야기들도 있었다.

장난감 위주로 많이 갖고 와 가지고 놀다 가고...(중략)...이게 수 부분인지, 언어 부분

인지, 감각 부분인지 영역이 나누어진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U시 김혜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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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장난감 위주로 가져와 놀다 가고 수업에 사용하는 놀

잇감이 어떤 영역을 위한 교구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장난감 위주의 수업

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자녀의 발달 영역에 따라 적절한 교재 교구의 활용을 기대하

였으나 수업에서 장난감이 구분되어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것으로 여

겨진다. 이는 장난감이나 교구가 장애영아의 수업 활동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

고 구분이 모호한 장난감 위조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교사의 수업 준비에 

있어서 놀이 및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재교구 연구와 활용이 부족하였음을 나타

냈다.

혜린이 같은 경우는 듣고 수용언어는 어느 정도 됐었고, 표현언어가 안됐었는데 자기

가 계속 수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데, 뇌병변이라든가 지체

가 심한 친구들은(친구들의 엄마들 말로는), 선생님이 와 가지고...(중략)...책을 읽어준다 

라든가 다른 상호작용이 너무 안 되는 그런 흐(웃음) 활동을 하시긴 하신다더라고요. 허

허허.(웃음)

(U시 김혜린 어머니)

김혜린 어머니는 수용언어가 가능하고 특수교사와의 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주변 어머

니들의 이야기를 빌어 불만을 표현하였다. ‘상호작용이 너무 안된 그런 활동을 하시긴 

하신다더라고요.’ 라는 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들의 경험에

서도 수업 중에 책을 읽어주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비일비재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허탈하게 

웃는 장애영아의 어머니로부터 당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영아의 어머니가 조기중재의 참여자가 아니었으며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불만, 초조함을 지닌 채 영아학급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수업의 다양성을 바라는 지유성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거[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됐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걸 처음 해 

봐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 그걸(특수교육)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흐

흐(웃음) 이제 막 특수교육 학교 나오시고 처음으로 배정받으셔서 오셨던 분이라고 하셔

서...(중략)...이제 저희 아이가 뇌병변 1급이라고 한 것만 그냥 들으시고 약간 그런 정말 

그 누워있는 아이들에 맞추어서만 해오셨더라고요...(중략)...그 좀 다양한 걸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시간에도 그냥 촉감 공인가? 그런 거 하나 가져오시고 

그것만 거의 한 삼십 분 하다가 흐흐(웃음)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3회 정도 계속 

책도 한 권 정도 가져오셔서 저희 애도 별로 흐흐흐(웃음) 이제 너무 지루해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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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한 달도 다 못하고 제가 그냥 취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이집을 보내

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U시 지유성 어머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자녀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지유성 어머니는 특수교육을 처음 하는 신규교사가 온 것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는 영아학급 수업과 교재교구에 대하여 특수교사가 뇌병변 1급이라는 정보만

으로 중증 장애영아들에게 맞추어 수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

의 종류와 장애 정도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은 있으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가 

장애영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문서의 정보에 의존하여 교재교구를 준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영아를 만난 이후에도 수업 중 다양한 교재교구 제시가 부족

하였으며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을 원한다고 어머니의 의견을 말하였으나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촉감 공과 책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한 것에서 장애영아의 어머니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수업을 지루해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활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영

아학급 수업을 취소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가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

이집과 비교하여 결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취소한 것은 장애영아의 어머니가 특수

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장애영아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특수교사와 영아학급 수업에 대해서 어머

니는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냥 뭐 늘상 치료실에서 듣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소

리내어 웃음) 뭐 이런 흐흐(웃음) 이 정도? 선생님이 계속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하하하(소리내어 웃음) 본인이 생각했던 뇌병변 1급 아이

처럼 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중략)...근데 저희 아이는 그때도 뭐 그 

대근육만 좀 그랬지 다른 거는 별로 인지나 이런 거는 정상은 아니어도 따라가기는 했

었거든요. 선생님이 계속 “제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요.” 계속 이런 말씀을 매 수업 시간마다 많이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다 

끝났네? 이제 뭐하지?” 흐흐흐(웃음) 계속 이렇게.

(U시 지유성 어머니)

지유성 어머니는 특수교사의 말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였다. 특수교사가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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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쌓게 해주라는 말을 하였으나 치료실에서 항상 듣던 말이었다며 장애영아를 위

하여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어머니

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수업 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라며 수업 시간마다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실제 현장에서 만난 장애 영아와 다른 것에 당황하며 장애영아 개개인

의 독특한 특성과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애영아의 발달 및 조기중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접근해야 할지 전반적인 면에서 모르고 있던 것으

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고스란히 수업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이며 교사는 수업을 하다가 진행한 활동이 끝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영아학급 수업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유성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황당해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김혜린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진짜 선생님이 준비하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애 특성에 대한 그게 좀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중략)...진짜 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강

화시킨다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애한테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게 아니고(웃

음)...(중략)...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U시 김혜린 어머니)

김혜린 어머니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강점을 키워주는 수업을 원하였다. 장애영

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당장 행동 수행에 목표를 두기보다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강

화하면서 관련된 다른 영역의 발달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장애영아의 어머니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

고 있었으나 영아학급 수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

였으며 영아학급 수업이 교사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에 대한 정보나 피드백이 없었고 가정에서 장애영아를 양

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김원준 어

머니의 이야기이다.

하루에 이렇게 하고 계획 같은 건 다 있잖아요...(중략)...서류는 일단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거고요. 그날그날 해 왔다는 거는 교육청(지원센터)이나 피드백이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선생님 사진 찍기에 바빠서 

애들 치료보다는 부모들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찍고 뭐 해달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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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웃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흐흐흐(길게 웃으며 이야기 함) 이번에 뭐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수업에 대한 계획은 문서로 나타나 있으나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

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하였다. 교육계획서가 그저 냉장고에 붙어 있을 뿐이

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피드백이 없었던 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나타냈

다. 활동에 방해될 정도의 보여주기식의 사진을 바라지는 않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활

동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학급 수업에 대한 계

획은 있으나 장애영아의 수업과 관련된 정보가 가족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가족 참여가 부족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준 어머니는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이...(중략)...교육계획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걸로 신청하겠다.’ 그래서 

뭐 저보고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은 하는데 ‘저도(웃음) 한 부 갖겠다.’ 그런 식으

로 어필을 해 가지고 프린트해 달라니까 해 주시더라고요...(중략)...항상 하고 나서 저한

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졸업할 때쯤 돼서 스케치북이라든지 했던 거 있잖아요...(중

략)...그래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거는 했구나...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교육계획을 인쇄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때의 상황이 황당하였음

을 웃음으로 나타냈다. 어머니가 요청하여 교육계획이 공유되는 상황이 불만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수업 후 활동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하

였다. 영아학급 수업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고 수업의 진행이나 자녀의 

발달 변화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치북을 보며 ‘그래도 어린이집

에서 하는 그런 거는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영아학급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어머니는 내내 불안하고 

궁금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의 내용과 활동 수준에 대하여 특수교사에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인지적인거 뭐 자조적인거 뭐 사회성 다 포도송이처럼 다 중요한데...(중략)... “선생님, 

이때 즈음부터 색깔을 흐흐(웃음) 알아야 할 텐데 색깔 좀 해주세요.” 요청하면...(중략)...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녹색, 다섯 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카믄(라고 하면)...(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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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는 어렵다 두 개, 세 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필요한 활동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생각을 특수교사에게 말하였고 

다섯 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활동을 요청하였으나 교사는 두세 개를 배우는 것

을 목표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특수교사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와 함께 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어머니들은 영아학급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영아의 일대일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래와 함께 하는 수업을 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박시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였다.

친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중간에 (친구가) 어린이집을 가서 시후랑 같이 

수업할 친구가 없었어요...(중략)...소통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 만난 적이 없고.

(U시 박시후 어머니)

박시후 어머니는 또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수업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

다. 영아학급 수업을 통해 자녀가 친구를 만나 소통하기를 원하였고 또래와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교사와 유아 일

대일 수업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의 형태가 일대일 

수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었고 이처럼 일률적인 형태는 조기중재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

졌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원준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 영혼 없다는 게...(중략)...워낙 선생님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중략)...사회성 

치이더라도 친구들하고 하는거...(중략)...제 입장에서는 준이가 일단 보행도 되고! 인지도 

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도 되고!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도 드는데 뭐 조금 선생님이랑만 하는 것 보다는!(강한 어조로)...(중략)...얘가 느낄 

수 있는 소속감 같은 거...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장애영아와 교사의 일대일 

수업만 진행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영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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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를 통해 장애영아가 인지, 

보행, 발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장애영아가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욕심이 나서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어머니가 원하는 수업 형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

여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이 장애영아와 특수교사의 일대일 형태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넘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어머니의 욕

심’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지연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아무래도 친구 관계가 젤 중요하잖아요. 사회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중

략)...얘가 계속 설 수 있는 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중략)...그래서 그때만이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중략)...애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제안

하고 싶거든요. 이런 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자라면서 타인과 관계할 기회가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영아기에서만이라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장애영아 조기중재 서비스는 교사와 장애영아의 일대일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에 대한 바람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 영아에게 또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우지연 어머니도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연이도 친구와의 관계도 부족한데 친구들도 그리워 하구요...(중략)...엄마들이 요구

하고 이야기해야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자녀가 친구를 그리워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요구

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육과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족스러

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함을 나타

내었다.

3.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에 대해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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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우지연 어머니가 언급한 내용이다.

따로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할 때는 안내가 없었어요...(중략)...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

서...(중략)...다른 지역에 있는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가지고(주셔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대상자가 되어가지고(되어서) 그렇게 가정방문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가정 방문 요런 거 엄마들 만나면 이런 게 있다더라...(중략)...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었거

든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할 때 특수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하지만 특수교육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지연 어머니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

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의 어머니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영아학급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애영아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조기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은 정보 부족이 조기중재

의 시작을 늦추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민혁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U시나 S시나 K시에 있는 엄마들은 하하하(웃음). 서울 아니면 대구인거에요. 갈 곳이 

없어요. 하하(웃음). 그 엄마들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대구는 장애 쪽에는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도...(중략)...슬플 지경인데...다른 지역은 엄마들은 더 할 거에

요. 그렇게 찾을 길이 실은 없어요. 여러모로 진짜 카페를 통해서 겨우겨우 연락처 하나 

받아가지고 그 분이 바쁘면 연락이 안되니까 그래도 다행히 연결된 분이 마음을 또 오

픈을 해 주셔가지고(해 주셔서) 정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용 안 하면 전혀 정보 같은 

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애기는 시각이 일반 시각이 아니라서 희귀성이거든요. 더 

찾기가 힘들죠.

(D시 박민혁 어머니)

박민혁 어머니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장애 관련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나마 해당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도 슬픈 일이라고 말하였다. 장애영아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활발한 지원이 있는 

곳이라 하여도 ‘슬플 지경’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영아를 키우며 특수교육을 받기까

지의 과정이 어머니에게는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도 같은 

장애영아를 둔 엄마를 찾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수교육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어머니들이 조기중재를 시작하기가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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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게 좋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 때 알고 유치원 특

수학급 이야기도 알고 어린이집이랑 영아학급이랑 고민도 하게 되고...

(U시 박시후 어머니)

박시후 어머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을 더 일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해 미리 알

고 고민하며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서 영아학급 

수업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특수학급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준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도 나름대로 알고 영아학급 갔지만은 빨리 서두른다고 갔지만은...(중략)...빨리 좀 

하고 싶었는데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한 6개월 정도 기다

렸나? 어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3월달부터 들어간 기억이 나거든요...(중략)...그 시간 동안 또 아

까운 거 있었고요.

(D시 김원준 어머니)

빨리 특수교육을 받고 싶었던 김원준 어머니는 서둘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았으

나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렸다고 하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다고 하였다. 당장 특수교육이 필요하였지만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영아의 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배

치를 신청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영아학급 수업을 기다리는 상황이 조기 개입의 시기

를 늦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

의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영아학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교재 교구의 

활용과 수업 준비 등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었다. 이는 김은경(2017)의 연구에서 영

아학급에 대해 부모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양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일치

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 교재 교구의 다양성 부족 등에 대해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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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아

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이 아직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현장에서의 어려

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 영아들의 어머니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

시하고 있고, 영아를 지도하는 유아특수교사들도 장애유형 및 특징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지침이 없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김지영, 2020; 주정권, 

곽승철, 2016; 홍은숙, 박경옥, 2011; 임아름, 조현근, 2024).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

한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교사들은 학급을 운영하고 영아들의 특성에 맞는 교구를 

제작하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은숙, 박경옥, 2011; 주

정권, 곽승철, 2016). 그러므로 장애영아 교육중재를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적

절한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들도 개발 연구

되어야 한다(이민지, 2023; 박도연, 2013).

영아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또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질이 영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 되었다(이소현, 2014;이소현, 

조윤경, 2004; 홍은숙, 2008; 박현옥 외, 2010; 이소현 외, 2005; 조윤경, 2012; 홍은

숙, 2008).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김은경, 2017; 김

은경, 노진아, 2018; 박은혜, 이병인, 김현숙, 2003; 박현옥, 2009; 윤미경, 2014; 조윤

경, 김수진, 송영희, 2017)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박현옥(2009)은 장애영

아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전형적인 발달과 비전형적인 발달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영아 진단 능력, 영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부모 상담 능력, 장애 

영아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 이해 능력, 강화된 교사 책무성에 대한 수용 및 준비와 

부모들의 요구 및 갈등 이해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민, 임해주, 김경화

(2014)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화되고 체계

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각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및 분

야별로 특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교육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외의 사정도 유사하다. Maye, 

Edmunds, Stone‑MacDonald와 Carter(2023)는 미국에서도 자폐성장애가 있는 영유아

를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교육 센터에서 장애영아를 지도

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Bejnö, Bölte, Linder, Långh, 

Odom과 Roll-Pettersson(2021)도 자폐성장애영유아들을 위해서는 교육시키는 사람들

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andall, McLeanr, Smith(2000)와 Zhenga, Maudea, 

Brothersona와 Merritts(2016)는 장애영유아들의 조기중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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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 영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겠으나 장

애영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의 마련과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영아들

을 지도하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전문성향상과 역량강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위의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장애영아 조기중재의 질적 실행을 이끌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조기

개입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또래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교사와 장애영아 단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어머니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수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신 장애영아가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친

구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교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는 장애영아

의 교육기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선미, 2010). 임영옥과 조관숭(2007)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체영아들을 위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영아의 사회

성과 상호작용이며, 또래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

호작용은 놀이를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유아들이 장애가 있는 유아나 장애가 없는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그들

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가 강조되고 있

다. 또래와의 놀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학습을 위해 준비

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키므로 중요하다(Maye et al. 2020; Lin, Chen, Justice, 

Sawyer, 2019; West, Brown, Grego, Johnson, 2007; Bejnö et al. 2021). Nix, 

Bierma, Domitrovichi와 Gil(2013)은 영유아기 때 다른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이 미

래의 학업성취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박연희와 조윤경(2023)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영아통합반, 특히 만 2세 학급에서 일반 또래들

이 장애영아들을 지원해 주는 또래 지원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래간의 관계는 발달지체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장애 영아의 발달을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조숙영, 2019, 김지영, 2020). 

또한 영아학급 수업은 장애영아 개개인과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운영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임영옥, 조광순, 2007).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아 교육지원을 위하

여 각 서비스 영역별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체제를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이루어야 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기능 중 하나인 진단 및 배치에 대한 전문가, 전환 교육 전

문가, 치료지원 전문가, 보조 공학 전문가, 인권교육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질 높은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적인 지원기구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의 질적 실행을 위하여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문가 



Mother’s Perspective on Infant Clas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155

간의 유연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박현옥, 2009; 백유순, 2008; 조윤경, 

2012). 이처럼 조기중재 실행자로서 보다 체계적인 전문가 훈련 및 연수는 조기중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조기중재는 단순하게 목표 행동 수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놀이를 통하여 장애영유아의 강점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으로의 확장하여 

장애영유아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박도연, 2013; 이소현, 2000, 

2006, 2007: 조윤경, 2012, 2017;홍은숙, 2008; 홍은숙, 박경옥, 2011).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또래와의 놀이와 다양한 경험 등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장애영아 조기중재 시스템을 확장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요구조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조기중재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소영, 이소현, 2009). 

셋째,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일찍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장애 지원 관련 서비스가 활발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곳의 서비스 차이가 있다며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장애영아의 어머니

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은숙, 박경옥(2011)의 

장애영아 전담교사 그룹 면담을 통한 연구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참여하

는 영아 수와 현황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마다 장

애영아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소현, 조윤경

(2004)은 발달지체 영아들의 서비스 수혜의 지역 편중성에 대한 지역 분포를 살펴보

았을 때 서울 및 경인 지역에 영리 및 비영리 사설 기관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이 위치하여 대도시 위주의 특수교육 지원을 문제로 지적하였

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영아 조기중재가 필요

한 경우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조기중재 서비스 지

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지원체계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및 장애 위험

이나 발달지체를 경험하고 있는 영아들을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에 대한 지침은 있으

나 장애영아의 치료 활동, 교육 활동, 경제적 지원만 두드러질 뿐 장애영아와 가족, 

그 밖의 중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불안정하고 미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교육체계를 통해서 투자한 교육적 노력이 최대

한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불안한 형태의 지원체계가 형성된 상황에 처 해 있음을 

의미한다(김경민, 2020;이소현,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을 경험한 어머니들

의 관점을 통해 나타난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와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

터 조기중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6)하여, 장애영아 교육지원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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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질적인 조기중재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장애영아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을 찾아 고군분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는 경험을 하였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

근이 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로의 접근은 매우 어려우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육정보 제공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조기중재 서비스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및 온라

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영아 어머니가 홀로 찾아 헤매는 곳이 아닌 장애

영아와 가족을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가깝고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특수교

육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든 장애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수교

육지원센터 영아학급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유아의 어머니들로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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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

박정은 · 김건희 

[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경험에 대한 장애영아 어머니의 관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방법]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배치되었던 장애영아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제들은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또래

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장애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준비된 수업과 특수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교구 활용, 단순하고 흥이 없는 수업에 대해 씁쓸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아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소통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였고 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또래들과 함께 있는 학급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특수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

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장애영아학급 운영과 조기중재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수교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시급하고 특히 장애영아

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기중재 

서비스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장애영아조기중재, 장애영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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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상위 범주

⋅조금은 도움이 되었음

⋅짧은 수업 시간과 횟수로 아쉬움

⋅영아학급 수업이 짧음

⋅만족하는 수업

⋅더 하지 못해 아쉬운 수업

친절하게 도와주는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는 

장애영아와 

어머니들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아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수업

다정하게 지원하는 교사

고마운 수업

⋅교재교구 준비가 부족한 수업

⋅장난감 위주의 상호작용 없는 수업

⋅장애영아를 위한 교구와 프로그램이 

부족함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선생님

⋅장애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재교구

아이의 발달과 상호작용보다는 장난감 

위주의 수업

감사와 실망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수업

수업에 흥이 없어 보이는 선생님

장애영아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아이에게 맞추지만 단편적인 수업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수업

⋅피드백이 없는 수업

⋅전문가로서 특수교사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경험이 부족한 특수교사

씁쓸한 수업
영혼없이 마주하는 수업

평가와 피드백이 없는 

알 수 없는 수업

⋅자녀와 교사가 영혼 없이 마주하는 수업

⋅밖에서 봐도 흥미가 없는 단 둘이 앉아 

있는 수업

⋅그룹 수업을 원함

⋅또래를 만날 기회가 없음

⋅친구와 같이 할 수 없는 수업

⋅장애영아 양육과 교육에 대해 코칭해주지 

못하는 교사

⋅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 받기를 바람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수업에 대한 우려

선생님과 단둘이 하는 수업

또래와의 수업 

기대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을 원함

늘 혼자 수업 받는 아이

도움을 받고 싶은 어머니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함

장애영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어머니 혼자 정보 알아보기 어려움

⋅정보가 부족해 주변 엄마들을 통해 얻음

⋅장애아이 어머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음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체제

⋅의료기관과 연계되지 않아 불편함

⋅늦게 시작하고 수업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

⋅장애인정, 조기중재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함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특수교육 너무 먼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른 지역 엄마로부터 정보를 얻게됨

알려지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찾아

삼만리병원과 구청에서 모르는 특수교육 

지원센터

늦게 시작하고 짧은 아쉬운 수업

늦어지는 

특수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함

알려지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록> 심층인터뷰 자료 분석


